
코오롱유화, SAP 생산능력 4만톤으로 확대

코오롱유화(대표 배영호)는 경북 김천시 소재 고흡수성수지 설비를 1만7000톤 증설하고 3월15일부터 본격적

인 생산에 돌입했다.

코오롱유화는 증설을 통해 고흡수성수지 4만톤 설비를 보유하게 됐으며, 3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

밝혔다.

코오롱유화는 생산량 4만톤 중 증설물량을 포함해 2만톤 이상을 수출할 방침이다.

코오롱유화는 지속적인 생산능력 증설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·판매거점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기능성 고

흡수성수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고흡수성수지는 자체무게의 500-1000배에 달하는 순수한 물(0.9% 생리식염수는 50-70배)을 흡수할 수 있는

합성 고분자 물질로 기타 흡수체와는 달리 물만 흡수할 수 있으며, 흡수속도가 빠르고 흡수상태 유지능력도

뛰어나다.

물을 흡수하면 빠르게 Gel 상태로 변화돼 그 후에는 어떠한 압력에도 물을 쉽게 배출하지 않는 특징을 가

지고 있다.

이에 따라 위생용품인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, 요실금용 제품, 토목·건축용 지수 고무와 Cable Wrap,

농·원예용 토양 보수재, 종자코팅제, 상토, 기타 의료용, 찜질용팩, Ice Band 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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